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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풀리면 해외여행 폭풍성장 할까

- 컨슈머인사이트, 코로나로 인한 여행심리 변화 조사 

- 5명 중 4명은 1년 내 해외여행 어려울 것 전망

- 해외여행, ‘열망층’ vs ‘포기층’으로 양극화

- 여성·20대·대학생 시장 잠재수요 더 커져

- 최선호 여행지는 유럽... 1년 내라면 일본, 그 이후는 하와이 높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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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시대 이후의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. 해외여행이 재개돼도 단기간에 

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코로나 이전보다 커졌

다는 사람이 41%인 반면 오히려 줄었다는 비율도 33%에 달해 해외여행 잠재욕구가 양극화되는 모양새다.

■ 여행욕구 분출 예상과 달라… 단기간 회복 어려울 듯

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지난 9월 시행한 '여행과 코로나19에 대한 조사'(1

만3056명 대상)에서 요즘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어떤지 묻고 5점 척도로 응답하

게 했다. 

 조사 결과 ‘비슷하다’가 27%로 가장 많았고 ‘매우 커졌다’(23%)가 뒤를 이었다. ‘매우 줄었다’(19%)와 ‘약간 커

졌다’(18%)는 10% 후반대를 기록했고, '약간 줄었다'(14%)는 가장 낮았다[그림1]. 일반적 조사결과는 하나의 값

이 높은 단봉분포이나 이 경우 좌우의 극단값(‘매우 커졌다’, ‘매우 줄었다’)이 중간값 다음으로 높은 3봉분포로 

나타났다. 그만큼 해외여행 의향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 불가능해진 해외여행을 열망하는 그룹과 거의 포기

한 그룹으로 양분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 이는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 그동안 올스톱되면서 억눌렸던 해외여

행 욕구가 크게 분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다.

 이를 계층별로 나눠보면 대학(원)생(54%), 20대(53%)는 과반수가 ‘커졌다’고 했고,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다. 

20대 여대생이 해외여행 열망층의 핵심이며, 그 뒤를 30대(46%), 사무/기술직(44%)이 따르고 있다. 반면 전업

주부, 기능/작업직, 고연령층은 해외여행 의향이 크게 줄어들었다.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거나 고용불안·

수입 감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. 일부 계층의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분풀이식 여행소비로 나타

나겠지만, 해외여행 기피 내지는 포기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.

■ 해외여행 가능 시기 “1년 내” 23%… “2년 이상” 38%

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(39.4%)이 1~2년 사이를 꼽았다[그림2]. 2년 이상

을 전망한 사람은 37.9%로 엇비슷했으며 1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22.7%로 5명 중 1명 수준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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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눈여겨 볼만한 점은 해외여행 가능 시점 전망에 따라 선호하는 여행지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. 

기존 선호 여행지인 유럽, 하와이, 미국, 괌, 일본 등이 상위권에 포진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1년 안에 조기 재

개될 것으로 기대할수록 일본과 동남아 선호도가 높았고, 1년 이후에나 재개 가능할 것으로 본 응답자들은 하

와이·괌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[그림3].

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

는 이동시간이 짧은 곳을, 종식된 후에는 원거리의 휴양 여행지를 선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.

 ■ 코로나 백신 상용화와 국내 종식 이후 해외여행 가능 전망 

 한편 백신 상용화 가능 시기에 대해 43.6%가 1년 이내로 전망했으나, 국내 코로나 종식은 3명 중 1명

(33.2%), 해외여행 가능은 5명 중 1명(22.7%)에 그쳤다[그림2]. 즉, 10명 중 8명(77.3%)은 해외여행이 1년 이내

에 가능해지리라 보지 않고 있다. 때가 되면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언제 그 때가 

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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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2020년 9월 수행한 '여행과 코로나19에 대한 조사'를 바탕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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